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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중 단일 학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분석적이건, 정서적이건, 아니면 전통적이건 한 가지 접

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Bernstein과 

Bernstein(2007)은 우리의 미래가 앎의 방법 모두를 합하여 통합적 

이해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역설하였다. 통합(Integration)
이란 시대, 문화 및 상황을 가로질러 전달되는 사실지식과 개념적 

아이디어 사이의 패턴과 연관성을 찾아내는 인지과정을 의미하며

(Erickson, 2008), 서로 다른 교과의 경계나 구분 없이 지식, 경험, 
교육내용들을 결합하거나 재구성하여 전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Drake, 2007; Ingram, 1979/1995; Kwak, 1983; Lee & Choi, 
2009). 이는 분리된 요소들을 상호 관련짓고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의미 있는 체계로 발전시킨 것으로(Lee, 1983) 둘 혹은 그 이상의 

교과목에서 아이디어, 자료, 정보, 방법, 도구, 개념, 이론들을 합성하

고 관련짓고 섞는 것을 의미한다(Repko, 2012).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지식 획득 과정의 속성, 학문 자체의 속성,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논의된다.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 자체가 다

양한 영역의 지식에 통일성, 관계성, 규칙성을 부여하여 세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식 획득은 지식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적이라는 것이다(Lee, 1991). 또한 

학문 자체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학문은 여러 분과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체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과학

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과 같은 학문 영역의 경계로 나뉘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체로서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으로 볼 수 있다(Choi & Choi, 1999). 마지막으로 지식을 큰 맥락 

속에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게 되면 각 교과 내용에 대한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자신의 경험과 통합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Kim & Ohn, 2011). 
통합은 그 대상에 따라 단일 교과 내, 여러 교과 간, 학습자들 간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Fogarty, 1991). 통합의 중심 내용에 따라 

주제, 문제, 기초 기능, 사고 양식, 경험, 활동, 흥미 중심으로 나누기도 

하고(Kwak, 1983), 학문 분야, 언어와 문학, 주제, 쟁점 중심 통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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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도 한다(Wolfinger & Stockard, 1997). 또한 통합의 방식에 따

라 융합,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탈학문적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Drake & Burns, 2006). 여기에서 융합은 일부 학문 영역 및 요소

를 부분적으로 접목하는 방식이며 다학문적 통합은 각 학문 분야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학문 분야의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하는 

방식이다. 간학문적 통합은 간학문적 주제나 쟁점, 성취기준, 기능, 
Big ideas 등을 중심으로 각 학문 분야의 공통된 학습요소를 함께 

묶는 방식이며 실생활 맥락과 관련된 문제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재조직하는 방식을 탈학문적 통합으로 본다. 
다양한 방식의 통합은 모두 개별 학문 분과의 분화에서 생긴 역기

능을 해소하고자 한다는데 있어 공통성을 가지며, 통합교육을 통해 

심화된 지식 편중과 특정 분야에서만 소통하는 좁은 전문가의 양성과 

같은 학문 분과적 접근의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You, 
2009). 또한 통합교육을 통해 지식과 학습 경험의 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도 있다(Kim, 1993). 통합교육은 다양

한 목표를 위해 추진되어 왔는데 국가 교육 과정 총론에서는 ‘통합성’
을 교육 방법상의 지침으로 강조해 왔으며 과학 교과를 보면 제 3차 

교육 과정 이후부터 과학 교과와 다른 분야를 연계시키려는 통합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적합한 교육

내용의 통합적 교육경험을 통한 전인적 발달의 성취를 강조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과학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공통

과학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러 현상을 통합적 시각으로 이해하

도록 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의 함양을 강조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와 같은 신념아래 공통과학이 유지되었으며 개념의 유기적이며 통합

적 이해를 강조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육을 교육과

정 운영에서 주요 지침으로 설정하여 범교과 학습을 강조하였다. 
지식 통합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융합과학’으로 일컬어지는 고등학교 과

학을 구성하였고, 자연, 현대 문명 및 사회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

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사고력 

함양을 강조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또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 증진, 간학문적 지식

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 사고와 다양한 통합적 능력의 함양을 강조하

며 융합인재교육이 등장하였다(Kim, 2011; Han & Lee, 2012). 교육

에서 융합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개별 교과 영역이 어떤 

형태로든지 연계되거나 재구조화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핵심 개념을 

공유한다(Park & Lee, 2013). 기존의 이론 중심 수학⋅과학 교육에 

기술, 공학과 예술 교육의 연계를 시도하는 융합인재교육은 특정한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교과 간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전제를 갖기 때

문에(Sim, Lee, & Kim, 2015) 통합교육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자연현상과 관련된 기본개념에 대한 통합

적 이해가 강조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으로 특징지어지는데 문과와 이과

의 경계 없이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통합교육 관련 연구는 2010년 이후로 급증하였으며(Kwon & Ahn, 

2012; Lee et al., 2012; Lee et al., 2014) 흥미, 진로 탐색,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력, 융합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협동학습 능력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통합교육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Kim et al. 
(2015)의 통합교육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구자들은 

통합교육을 통해 창의성, 창의적 인성, 흥미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와 같은 범교과적 변인과 과학탐구능력이나 과학적 태도와 같은 과학

교과 관련 변인에 대한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h (2015)
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과 협력, 창의성과 

혁신성과 같은 역량 배양을 위하여 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Kwak과 Ryu(2016)는 통합교육을 통해 교과인지능력, 융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가치관과 태도, Lee et al. (2012)은 과학 통합교육을 통해 

과학적 지식, 탐구능력, 과학 관련 태도의 향상을 모색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통합교육이 목표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합교육이 학생들의 흥미

나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Lim, 2012), 융합인재교육이 평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Park et al., 2014). 또한 Sim, Lee와 Kim(2015)은 

단기간에 여러 측면에서의 융합인재교육이 실시되었는데 그 이론적 

토대와 모형 검증에 대한 기초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융합인재교육은 통합교

육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기술과 과학교과 중심의 융합인재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Kwon, 2012; Lee & Kim, 2012; 
Yang, 2013; Cho et al., 2015) 통합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를 명확히 인식하고 통합교육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는 효과변인에 

대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정책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을 포함하여 단일 교과 영역을 넘어서

는 간학문적 또는 다학문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모든 교육적 시도와 

방식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통합교육을 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할 때 학습자들이 교육을 통해 성취하여야 하는 효과 변인을 선정하

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추출하고자 한 효과 변인은 통합교육의 목표

이자 평가 준거이며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선정 및 조직, 통합교

육 효과에 대한 평가준거 개발의 기초자료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등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을 시행하고자 할 때, 전문가가 제

안하는 통합교육의 효과 변인은 무엇인가

2) 전문가들은 효과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

지고 있는가

3) 통합교육의 효과 변인은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으며, 이는 중등

교육에서 어떠한 교육적 함의를 가지는가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패널의 선정 

통합교육의 효과변인 추출을 위하여 통합교육 관련 교육 및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육자와 연구자를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들의 구성, 수, 성별, 연령과 경력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교육자는 

중등학교 교사로서 인문⋅사회 교과(국어, 영어, 사회(역사 포함)/도
덕) 교사 13명, 이공 교과(수학, 과학) 교사 10명, 예체능 교과(체육, 



Identification of Variables as the Effects of Integrated Education Using the Delphi Method

961

음악, 미술) 교사 8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대학 및 연구소에서 

통합교육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로 인문⋅사회 분야 

6명과 이공 분야의 연구자 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10명, 여자 36명으로 여성 교육자와 연구자의 수가 다소 

많았다. 전문가 패널의 평균 연령은 43.4세이며 교육 및 연구 경력의 

평균은 18.0년으로 나타났다. 

영역 분야 패널수
성별 연령평균

(표준편차)
경력평균

(표준편차)남 여

인문⋅사회
교육 13 2 11 44.5(7.01) 19.5(8.01)
연구 6 2 4 41.7(4.63) 16.4(2.02)

이공
교육 10 2 8 41.9(7.32) 17.4(7.00)
연구 9 0 9 43.2(4.44) 15.8(6.45)

예체능 교육 8 4 4 44.8(9.47) 20.1(9.11)
계 46 10 36 43.4(6.73) 18.0(7.11)

Table 1. The constituent of expert group

2. 설문지의 구성

통합교육 효과변인 추출을 위한 이 연구를 위하여 총 3차의 델파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 델파이 설문에서는 중등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통합교육의 효과변인)이 무

엇인지를 묻는 개방형 문항을 제시하였다. 1차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구두 또는 메일로 통합교육의 포괄적 정의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1차 설문지에도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동의된 이해를 바탕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효과변인들을 추출한 후, 추출한 

변인 각각에 대하여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각 효과변인에 대한 동의정

도를 묻는 2차 델파이 설문을 구성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차 설문 결과로부터 얻은 각 효과변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1, 3 사분위수를 제시한 후, 동의정도를 묻는 3차 델파이 설문을 

구성하였다. 3차 델파이 설문에서는 주어진 변인들 중 통합교육의 

효과변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인 다섯 개를 선정하도록 

하는 문항과 효과변인의 범주화에 대한 타당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

였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델파이 조사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세 달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가를 섭외하고 구두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의 전공영역에 따라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을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의 통합교육은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을 포함하여 단일 교과 영역

을 넘어서는 간학문적 또는 다학문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모든 교육적 

시도와 방식을 포괄하는 의미임을 안내하였다. 또한 3회에 걸쳐 이루

어지는 델파이 설문의 방법 및 일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의 동의를 

받았다. 1, 2, 3차 설문지는 직접 만나거나 메일을 통해 전달하고 수거

하였다. 
수집한 1차 설문지의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류하여 효과변

인을 추출하였다. 2차 설문의 응답 결과에 대한 서술 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CVR, 사분위수를 구했다. CVR은 아래의 수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CVR= (ne-N/2)/(N/2)
(ne: 리커트 척도에서 동의 또는 매우 동의를 응답한 전문가 수, 

N: 전체 전문가 수)

모든 전문가가 해당 항목에 동의한 경우 CVR은 1의 값을 가지며 

아무도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1의 값을 나타낸다. 합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CVR의 최소값은 전문가의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Lawshe(1975)에 의하면 4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한 경우 .29이상

이 되면 수용기준을 만족한다. 3차 설문 문항 중 변인 별 동의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2차에서와 같이 서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CVR을 구했으며 수렴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수
렴도는 (3사분위 점수-1사분위 점수)/2로 계산할 수 있다. 수렴도가 

0∼0.5사이의 범위를 가질 때 수렴도가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Lee, 2001). 이어서 3차 설문 문항 중, 통합교육의 효과변인으로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인 다섯 개를 선택하는 문항의 응답에 대해서

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설문 문항 중 제시된 통

합교육의 효과변인 범주의 타당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

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진의 합의를 거쳐 최종 변인 및 범주 설정

에 활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1차 델파이 결과 추출된 통합교육 효과변인

전문가들이 통합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한다고 제안한 효과변인들

을 분석하여 총 19개의 효과변인을 추출하였고, 이를 Table 2에 제시

하였다. 응답한 효과변인들을 분류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시

한 효과변인의 의미가 다른 변인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핵심역량’이나 ‘전인교육’과 같은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효과변인에 대하여 술어 형태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파악하여 한 두 단어의 효과변인으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주제에 

대한 글쓰기 기능’이나 ‘자신의 잠재력과 적성 파악’으로 진술한 내

용을 각각 ‘의사소통능력’과 ‘진로의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에 해당

된다. 용어가 상이하나 그 의미나 속성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변인

은 하나의 변인으로 묶어서 기술하였다. 예를 들어 ‘통합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통섭’, ‘융합’, ‘포괄적⋅종합적 이해’, ‘지식융합

력’, ‘융복합적 사고(력)’, ‘전체를 보는 안목’, ‘폭넓은 사고력’ 등을 

대표하여 ‘통합적 사고’로 기술하였으며, ‘협동심’, ‘협력’, ‘공동연구

능력’, ‘협업(능력)’, ‘협동(학습/능력)’은 ‘협동성’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하나의 변인에 포함될 수 있는 하위 변인이 나뉘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상위 변인으로 포괄하여 기술하였다. 예를 

들어 ‘생각을 표현’, ‘발표’, ‘주제에 대한 글쓰기 기능’, ‘다양한 주제

에 대한 읽기/듣기’등을 ‘의사소통능력’으로 통합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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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델파이 결과 선정된 통합교육 효과변인

통합교육의 효과변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정도를 나타낸 2차 

델파이 설문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CVR 값을 

도출하였고, 이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진로의식’(3.82)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 대한 평균값이 4.00이상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냈다.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에 대한 평균이 

4.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의 유연성’이 4.61, ‘의사소통능

력’이 4.58의 순으로 전문가의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의성’과 ‘연관적 사고력’의 평균이 모두 4.50으로 높게 나타났다. 
CVR 값을 살펴보면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과 ‘사고의 유연

성’에 대한 값이 모두 0.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의사

소통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CVR 값이 0.91로 나타났다. 
CVR 값이 크다는 것은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에 응답한 전문

가의 수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과 ‘사고의 유연

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한다’ 이상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에 대한 평균이 ‘사고의 유연성’ 
보다 높았지만 CVR 값이 같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두 가지 효과변인

에 대하여 ‘동의한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낸 전문가의 수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진로의식’의 CVR 값은 0.22로 이 연구에서의 수용 기준인 0.29이

하(Lawshe, 1975)로 나타났으며 다른 모든 변인에 대한 CVR 값은 

0.29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동의수

준이 4.00이하이면서 동시에 CVR값이 수용 기준인 0.29보다 작게 

나타난 ‘진로의식’은 3차 델파이 설문과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문헌연구 결과에 기초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친 후, 각 변인의 

의미와 속성을 기준으로 열여덟 개의 효과변인을 Figure 1.과 같이 

‘창의성 관련’, ‘문제해결 관련’,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대인관계 

기술변인 응답변인

1 기초학문지식과 소양
배경지식 이해, 기초소양, 교과 고유의 표현 이해, 기본 개념 및 탐구, 교육내용의 습득, 교과지식 습득, 절차지식 

습득, 전공지식, 분과적 지식 

2 메타인지능력 초인지, 자기 수준에 대한 이해, 
3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 문제해결, 문제해결방안도출, 문제발견능력, 문제제기능력, 문제해결능력, 
4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비판력, 비판적 시각, 가정에 대한 비판, 논리적 사고, 논리력

5 사고의 유연성 개방적 사고능력, 열린 사고능력, 유연한 사고력, 다양한 접근 방식, 다차원적 접근, 다양한 관점의 사고

6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 다양한 분야에 관심, 여러 교과에 대한 흥미

7 연관적 사고력 연관적 사고, 연상작용, 교과 간 공동요소 연결, 유추능력

8 의사결정능력 판단력, 가치판단, 의사결정(능력), 윤리적 가치판단

9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기술), 생각을 표현, 발표, 아는 것을 표현, 표현력, 주제에 대한 글쓰기 기능,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읽기/듣기

10 인문학적 상상력 인문학적 상상력

11 적용력 적용력, 실생활과 연관, 실생활에 적용, 지식의 적용/활용/응용 

12 지식정보처리능력
정보구성능력, 정보조직력, 정보선별능력, 정보분석능력, 정보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자료 제작, 다양한 정보 획득, 
지식의 재구조화, 내용재구성, 조직력

13 직관적 사고력 통찰, 직관적 사고(력), 간학문적 통찰

14 진로의식 자아인식, 직업이해, 진로교육, 자신의 적성 발견, 자신의 잠재력과 적성 파악, 장기적 진로탐색, 진로선택

15 (학문/의견/문화/개인/사회 

등의)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

타교과에 대한 존중, 배려, 존중, 의견존중, 타인존중, 다름을 인정, 수용력, 개방력, 다양성에 친숙, 다양한 시각의 

인정, 새로움에 수용적, 다양함에 개방적, 공감능력

16 창의적 사고력 독창적 사고, 창의적 사고, 창의력, 참신한 시각, 새로운 가치 창출

17 통합적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통섭, 융합, 포괄적⋅종합적 이해, 지식융합력, 융복합적 사고(력), 전체를 보는 

안목, 폭넓은 사고력

18 학습동기 학습동기, 능동적 학습, 동기유발

19 협동성 협동심, 협력학습, 협력, 공동연구능력, 협업(능력), 협동(학습/능력)

Table 2. Results of 1st delphi round

효과변인 평균 SD CVR
1 기초학문지식과 소양 4.24 0.79 0.57 
2 메타인지능력 4.41 0.80 0.78 
3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 4.70 0.59 0.96 
4 비판적 사고력 4.39 0.52 0.78 
5 사고의 유연성 4.61 0.54 0.96 
6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 4.37 0.71 0.74 
7 연관적 사고력 4.50 0.69 0.87 
8 의사결정능력 4.21 0.49 0.61 
9 의사소통능력 4.58 0.46 0.91 
10 인문학적 상상력 4.13 0.54 0.83 
11 적용력 4.43 0.69 0.78 
12 지식정보처리능력 4.45 0.58 0.78 
13 직관적 사고력 4.33 0.67 0.78 
14 진로의식 3.82 0.79 0.22 

15 (학문/의견/문화/개인/사회 등

의)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
4.12 0.55 0.39 

16 창의적 사고력 4.50 0.59 0.91 
17 통합적 사고력 4.39 0.53 0.70 
18 학습동기 4.02 0.77 0.52 
19 협동성 4.46 0.62 0.87 

Table 3. Results of 2nd delphi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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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문적 소양 관련’ 변인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범주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특정 변인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관점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수용하였다. 또한 몇 가지 효과변인들이 특정 범주

를 대표하는 경우라도 해당 변인들이 특정 범주의 의미를 모두 포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 범주와 관련된 변인’으로 범주

를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창의성이라는 범주는 인지적 영역뿐만 아

니라 성향과 동기와 같은 정의적 성향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 

산출물이 나오게 하는 물리적⋅인적⋅심리적 환경과 과정을 아우르

는 총체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Amabile, 1983; Bernstein & 
Bernstein, 2007; Hu & Adey, 2002; Isaksen et al., 1993; Sternberg 
& Lubart, 1991). 이 연구에서 제안된 효과변인들이 이러한 창의성의 

모든 의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창의성과 관련 있는 

효과변인들을 ‘창의성 관련 변인’으로 범주화하였다. 
먼저, ‘사고의 유연성’, ‘연관적 사고력’, ‘직관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창의성 관련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사고의 유연성’은 인

지적 유용성이라고도 하는데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편견 없이 개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유연

성을 의미한다(Oh & Sung, 2013). 즉, ‘사고의 유연성’은 다양한 관점

과 접근방식에 대한 허용으로 교과 영역에 제한받지 않고 필요에 따

라 다양한 교과의 내용이 연계⋅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고의 유연성’은 내용고착과 알고리즘 고착에 

대한 극복과정으로 이해된다(HayRock, 1997). 내용고착이란 문제와 

관련된 영역에 대하여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합교육

에서 추구하는 교과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은 내용고착의 극복을 

요구한다. ‘연관적 사고력’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관련지

어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작동하는 사고이다(Burnstein, 
1999).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진화론의 적자생존개념을 유추한 다윈

의 사례가 연관적 사고를 통한 통합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력’은 새롭고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하

는데(Sternberg & Lubart, 1991), 이는 통합교육 실험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대표적인 효과변인이다(Kim et al., 2015). 창의를 위한 

사고 과정이 논리화가 가능한 구체적 과정에 의할 뿐 아니라 탈규칙

성, 영감이나 직관적 과정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초 논리적

인 통찰 즉 ‘직관적 사고’ 또한 창의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Osborne, 1984). ‘사고의 유연성’, ‘연관적 사고력’, ‘직관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이라는 네 가지 변인은 사고의 다양성, 전환 및 독창

적인 아이디어의 생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움과 유용성이라는 

핵심적인 준거로 설명되는 ‘창의성 관련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 범주는 ‘문제해결 관련 변인’이다. 전체 변인 중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 ‘지식정보처리능력’, ‘적용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능력’, ‘메타인지(계획, 모니터, 조절, 평가하는 사고)’를 ‘문
제해결 관련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일상생활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여 하나의 영역에 의존한 지식과 방법으로는 해결

할 수 없으며 다양한 영역의 내용, 방법과 원리를 종합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제해결 관련 변인’
은 창의성과 함께 통합교육의 효과변인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탐색되

어 왔다(Kim et al., 2015). 문제해결이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처리하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Kang, 1998).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보의 탐색, 수집, 변환, 재조

직화 등 다양한 종류의 지식정보처리능력이 관여하며, 문제해결의 

결과를 실생활에 응용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적용력이 요구된다. 
한편 ‘비판적 사고력’은 추론 능력으로 개인적 편견과 잘못된 정보, 
그리고 외적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문

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해결방안의 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Paul, 1984). 어떤 문제의 해결은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 관여하는 의사결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의사결정능력’은 사

회적,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 여러 지식들을 적용하여 합리

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Cho & Choi, 1998) 근본적

으로는 학문 통합적 시각을 요구한다. ‘메타인지’는 사고에 대한 사고

를 일컫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 적절한 방법이나 전략을 계획

하고, 전략의 효용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조절해 나가는 과

정을 포함하므로(Schoenfeld, 1987) 문제해결 과정에 관여하는 이 모

든 인지적 사고를 관장하는 사고력을 메타인지능력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범주는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이다.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 ‘(학문/의견/문화/개인/사회 등)차이에 대한 이해

와 수용’, ‘통합적 사고력’을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으로 분류하

였다. Snow와 Collini(1959/2001)는 과학과 인문학의 이질성과 더 나

아가 배타성에 대하여 두 문화(two cultures)라고 표현하였다. 상호에 

대한 몰이해와 적대감, 의사소통의 부족이 과학과 인문학의 괴리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과 통합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

는 것은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

고 할 수 있다. 통합적 사고력은 분절된 사고력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서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사고력(Kang et al., 2010)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내용을 통합할 때 

작동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는 지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종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력(Kallio, 2011), 비구조

화된 문제에 대하여 기능 교차적(cross-funtional) 또는 다학문적

(multidisciplinary)접근을 취할 수 있는 역량(Latham, Latham, & 
Whyte, 2004)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통합교육의 효과변인으로서의 

Figure 1. Category of related variables representing 
effectiveness of integra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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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사고력은 후자의 의미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 ‘통합인지와 감

성 관련’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네 번째로 ‘의사소통능력’과 ‘협동성’을 ‘대인관계 관련 변인’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통합교육의 고유한 목표 중 하나를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지식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될 수 밖에 없으며(Han & Kim, 2016)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공유와 

의견 교환을 위해서는 타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Choi & Kim,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속성을 전제로 ‘대
인관계 관련 변인’을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적극적

으로 듣고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하

는데 있어 요구되는 범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능력’과 ‘협
동성’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마지막 범주는 ‘학문적 소양 관련’ 변인으로 ‘기초학문지식과 소

양’, ‘인문학적 상상력’ 및 ‘학습동기’가 이에 포함된다. ‘기초학문지

식과 소양’은 개별 학문 분야에서의 고유한 지식과 요구되는 일련의 

기능을 의미한다. 이 변인은 개별 학문 분야에서의 충분한 정보 및 

소양이 갖추어졌을 때 의미 있는 통합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인문학적 상상력’의 상상력은 학문적인 탐구의 한계를 극복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려는 정신과 같은 적극적

인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인문학적 상상력’은 인간의 정신문화

를 다루는 인문학에 대한 상상력이며 정해진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려

는 지적 태도로 볼 수 있다(Park, 2013).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과학

적 상상력’, ‘자연과학적 상상력’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만 모두 학문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Im, 2007). 이러한 전제 하에 ‘인문학적 상상력’은 ‘학문적 

소양 관련’으로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동기’는 학습 자체가 

주는 즐거움, 학업에 대한 가치,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의 압력 등을 

구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Deci & Ryan, 1985).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력으로서의 ‘학습동기’의 속성을 고려하여 ‘학문적 소양 관련’
으로 범주화하였다. 

3. 3차 델파이 결과 최종 선정된 통합교육 효과변인

3차 델파이 결과 나타난 전문가의 동의정도에 대한 각 변인 별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위 5개 

변인으로 각 변인이 선택된 빈도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먼저, 평균을 보면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동의정도

를 나타냈던 ‘사고의 유연성’이 4.85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어

서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4.83), ‘연관적 사고력’(4.74), ‘창의

적 사고력’(4.72), ‘의사소통능력’(4.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유연성’, ‘연관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은 모두 창의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전문가들은 통합교육의 효과로서 창의성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3차 설문에서 변인 별 동의정

도의 평균값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2차 설문의 동

의정도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2차 설문에서 

4.13의 동의수준을 나타내었으나 3차 설문에서는 그 값이 4.09로 다

소 낮아졌으며 18개의 변인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동의정도를 나타냈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소양

으로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이 언급된 바 있다. 이 

중 ‘인문학적 상상력’은 과학⋅기술 영역에 대비되는 인문학의 주요 

특성으로 여겨진 까닭에 통합교육의 효과변인으로서는 다소 낮은 동

의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교육 효과변인의 선택 빈도를 보면, ‘지식정보처리능력’ 25회, 

‘통합적 사고력’과 ‘(학문/의견/문화/개인/사회 등의)차이에 대한 이해

와 수용’이 각각 23회, ‘학습동기’ 20회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문제인

식 및 해결방안 도출’, ‘의사소통능력’,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

미’가 17회로 동일한 빈도를 나타냈다. 동의정도의 평균에서 높은 

범주 효과변인 평균 SD CVR 수렴도 선택빈도

창의성 

관련 변인

사고의 유연성 4.85 0.36 1.00 0.0 14
연관적 사고력 4.74 0.49 0.96 0.0 11
직관적 사고력 4.41 0.58 0.91 0.5 7
창의적 사고력 4.72 0.54 0.91 0.0 12

문제해결 

관련 변인

메타인지능력 4.67 0.52 0.96 0.5 12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 4.83 0.38 1.00 0.0 17

비판적 사고력 4.41 0.50 0.83 0.5 7
의사결정능력 4.35 0.45 0.91 0.3 6

적용력 4.59 0.54 0.96 0.5 3
지식정보처리능력 4.65 0.45 0.91 0.3 25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 4.59 0.54 0.96 0.5 17
(학문/의견/문화/개인/사회 등의)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 4.45 0.37 0.87 0.2 23

통합적 사고력 4.51 0.45 0.87 0.4 23

대인관계

관련 변인

의사소통능력 4.70 0.50 0.91 0.3 17
협동성 4.65 0.60 0.87 0.5 4

학문적 소양

관련 변인

인문학적 상상력 4.09 0.51 0.83 0.0 2
기초학문지식과 소양 4.26 0.68 0.83 0.5 10

학습동기 4.41 0.51 0.83 0.5 20

Table 4. Results of 3rd delphi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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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나타냈던 ‘사고의 유연성’은 중요도 선택 빈도는 14회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택빈도가 상위 5위까지인 변인을 살펴보면 동

의정도에서의 순위와 다르게 ‘창의성 관련 변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에 포함되는 세 변인, 즉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 ‘통합적 사고

력’이 모두 5위 이내에 언급되었으며,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
(문제해결 관련 변인), ‘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 관련 변인), ‘학습동

기’(학문적 소양 관련 변인)가 각각 하나씩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도 선택빈도에서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이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은 해당 변인들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관련 변인’에 비하

여 기존 연구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성격 및 목표

로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며, 통합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연구에서도 빈번히 언급되었으나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은 상

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중요도에서 높

은 선택빈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범주 타당화에 대한 주관식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문

가들은 대부분 제시한 범주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다른 

의견으로는 ‘인문학적 상상력’, ‘연관적 사고력’, ‘직관적 사고력’, ‘비
판적 사고력’, ‘지식정보처리능력’,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에 

대한 범주 변경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인문학적 상상력’을 ‘창의

성 관련 변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

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과학기술 창조력에 대비되는 인문학의 특성

으로 보았으므로 창의성 변인이 아닌 학문적 소양 관련 변인으로 구

분하였다. ‘연관적 사고력’은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으로 구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연관적 사고력’은 서로 다른 것을 통

합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목표의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어 ‘창
의성 관련 변인’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직관적 사고력’은 ‘통합인지

와 감성 관련 변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학문적 소양 관

련 변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직관적 

사고’는 창의성 발현을 위한 통찰을 의미한다는 개념 정의에 따라 

‘창의성 관련 변인’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비판적 사고력’은 ‘학문적 

소양 관련 변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비판적 

사고력’은 추리추론으로서 ‘문제해결 관련 변인’으로 보았다. 그 외의 

의견으로 ‘지식정보처리능력’을 ‘학문적 소양 관련 변인’으로 구분하

여야 한다는 것이 있었으나, ‘지식정보처리능력’ 은 여러 분야의 지식

을 수집, 분석, 분류, 종합하는 사고로 ‘학문적 소양’보다는 ‘문제해결 

관련 변인’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학문적 소양 관련 변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에 대해서는 특정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아닌 여러 교과에 개방

되어 있는 정의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 범주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통합교육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통합교육의 효과변인을 추출하였

다. 연구 결과 통합교육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고 제안된 열여덟 

개의 변인을 추출하였다. 이 변인들을 각각의 의미와 속성에 따라 

다섯 가지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창의성 관련 변인’, ‘문제해결 관련 

변인’,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 ‘학문적 소양 관련 변인’, ‘대인관

계 관련 변인’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각 변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정도와 중요도 순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각 변인

이 통합교육에서 갖는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 및 제언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의성 관련 변인’ 범주로 ‘사고의 유연성’, ‘연관적 사고력’, 

‘직관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의 네 가지 효과변인을 분류하였다. 
창의성은 과학교과가 포함된 통합교육의 교육적 실행 연구에서 그 

효과변인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되었던 변인이다(Kim, et al., 2015). 
창의성은 인지적 영역을 넘어서 정의적 성향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이 제안

한 창의성 관련 변인은 주로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변인들이 교과수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사고력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전문가들은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은 창의성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교과 

수업 이외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

서 그 효과를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창의성과 관련된 정의적 측면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변화가 어려운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인지적 영역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통합교육의 효과변인으로 

실제 통합교육의 실행과 평가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제해결 관련 변인’의 범주에 ‘메타인지능력’,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능력’, ‘적용력’, ‘지식

정보처리능력’의 총 여섯 가지 변인을 포함시켰다. 문제해결을 위해

서는 문제를 발견하여 인식하고 이를 명확히 한 후, 문제의 해결방법

을 찾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 전체적인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메타인지능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추출된 여섯 가지 효과

변인은 이와 같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능력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가들이 통합교육을 통해 문제해결의 전체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이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셋째,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 ‘(학문/의견/문화/개인/사회 

등의)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 ‘통합적 사고력’의 세 가지 변인은 

통합이라는 측면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인지적 영역과 정의

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속성을 지닌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으
로 범주화시킬 수 있었다. 인지적 영역에 해당되는 ‘통합적 사고력’은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는 속성을 가지며 다양한 분야의 내용과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 ‘(학문/의견/문화/개인/사
회 등의)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과 태도, 
이해와 수용을 넘어서 그 대상을 확장시킨다는 다양성의 의미를 강조

하는 변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분과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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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기 어렵지만 통합교육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통합교육만의 고유한 효과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까

지의 통합교육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범주에 

해당하는 효과변인에 대한 연구는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 범주에 해당하는 효과변인의 향상을 위한 통합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대인관계 관련 변인’으로 ‘의사소통능력’과 ‘협동성’, ‘학문

적 소양 관련 변인’으로 ‘인문학적 상상력’, ‘기초학문지식과 소양’, 
‘학습동기’를 분류하였다. 최근 증가한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통합교육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요구되

는 여러 가지 역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현대사회

에서 요구되는 대표적 역량 중 하나는 대인관계능력일 것이다. 이는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가능한 복잡한 문제 상

황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과 타인과의 협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은 내용 측면에서 실생활과의 접한 관련을 강조

하며 방법 측면에서 협동성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인관계 관

련 변인’의 범주에 속하는 변인들은 통합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

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기존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합교

육에서는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지식의 습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종종 언급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교과지식과 교과별 소양에 대한 성

취는 통합교육의 실행과 평가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추출된 통합교육 효과변인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

가들의 동의정도는 ‘사고의 유연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 ‘연관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유연성’, ‘연관적 사고

력’, ‘창의적 사고력’은 모두 ‘창의성 관련 변인’의 범주에 속하며 ‘문
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은 ‘문제해결 관련 변인’ 범주에 포함된다. 
이는 통합교육의 목표로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중요도에 대한 선택빈도의 순을 살펴보면 ‘통합인지와 감

성 관련’ 변인에 포함되는 세 변인인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 ‘통합적 사고력’이 모두 높은 빈도로 선택

되었으며, 동의정도에 대한 응답과는 달리 중요하다고 선정한 상위 

다섯 가지 변인에 ‘창의성’ 관련 변인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통합교육의 실행을 위해 교과간의 경계를 허무는데 

있어서 학문간 언어, 방법론, 인식론 등의 차이로 인한 소통과 관심의 

부재는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다만 통합의 효과변인보다는 

장애요인으로서 언급되었으므로 통합교육을 통해 함양하여야 할 역

량이 아닌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교육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통합적 사고력’은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분

절된 사고력 교육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언급되어 왔으며 내용 및 기

능 통합의 측면에서 발현되는 사고력으로서의 ‘통합적 사고력’에 대

한 연구는 미진하다. ‘여러 교과에 대한 관심과 흥미’,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효과변인으로서 설계하는 실제적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내용 및 기능 통합과정에서의 ‘통합적 사고력’의 구인을 규정하고 

사고력 함양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통합교육에 대한 평가는 지식, 태도, 행동의 세 가지 차원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Brown(2008)의 KAB(Knowledge, Attitude, 
Behavior) 접근에 근거해 볼 때, 통합교육의 효과 또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모두 성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 차원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학습효과는 최적화된다. 연구 결과 추출된 변인들 중 사고력, 메타

인지능력, 기초학문지식 등은 지식 차원과 관계가 있으며 흥미, 동기,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 등은 태도에 해당하는 변인들로 볼 수 있다. 
또한 적용력은 행동 차원에 속하며 의사소통능력, 협동성, 기초학문

소양과 같은 변인들은 지식과 행동 차원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추출된 효과변인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교육 효과를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창의성의 정의적 측면을 보강하고, 각 변인들의 구인을 구체화

하여 통합교육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과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추출한 효과변인들은 과학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

과 비교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교육을 통해 함양하여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과학적 사고력, 과학

적 탐구능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과학적 참여

와 평생 학습 능력을 제안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 연구에서 제안한 효과변인 중 창의성, 대인관계, 학문적 소양, 문제

해결 관련 변인들은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과 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면 히 살펴보면 과학적 사고

력의 경우 “과학적 주장과 증거의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의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은 “과학적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

를 수집, 해석, 평가하여 새로운 과학지식을 얻거나 의미를 구성해가

는 능력”, 과학적 문제해결력은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사고를 활용하

여 개인적 혹은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은 

“말, 글, 그림, 기호 등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과학기술 정보의 이해와 표현 능력, 증거에 근거한 논증활

동”등을 포함하여 주로 과학적인 측면의 지식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과학과 인문학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역량의 공통 기반뿐

만 아니라 차이를 유발하는 내용, 의사소통 방식, 논증방식, 탐구 유형 

등을 구체화하여 이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은 통합인지와 감

성관련 변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문학과의 통합 교육을 설

계한다면 역량의 균형 잡힌 함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효과변인을 추출하

기 위하여 통합교육 교육과 연구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연

구를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설문은 

통합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능력에 대한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

였으며, 2차 설문에서는 1차 설문 결과의 분석을 통해 추출된 효과변

인에 대한 동의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3차 설문에서는 2차 설문 

결과로부터 얻은 효과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사분위수 값을 제시

한 후 다시 동의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

다. 3차 설문에서는 범주 타당도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위 

다섯 개 변인을 선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1차 설문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여 총 19개의 효과변인을 추출하였

다. 2차 설문의 분석 결과, 1차 설문에서 얻은 효과변인들 중 1개(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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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를 제외한 18개 변인이 기준에 부합하여 이들을 최종 변인으로 

확정하였고, 각 변인의 의미와 속성에 기초하여 다섯 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창의성 관련 변인’으로 사고의 유연성, 연관적 사고력, 직관

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 관련 변인’으로 메타인지능력,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도출,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능력, 적용력, 
지식정보처리능력,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으로 여러 교과에 대

한 관심과 흥미, (학문/의견/문화/개인/사회 등의)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 통합적 사고력, ‘대인관계 관련 변인’으로 의사소통능력, 협동

성, ‘학문적 소양 관련 변인’으로 인문학적 상상력, 기초학문지식과 

소양, 학습동기를 분류하였다.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난 변인은 ‘창의

성과 문제해결 관련 변인’에 해당하였으며 중요도에 대한 선택 빈도

가 높게 나타난 변인은 ‘통합인지와 감성 관련 변인’에 해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합교육의 실행과 평가와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통합교육의 효과, 창의성, 문제해결, 통합인지와 감성, 
대인관계, 학문적 소양, 델파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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